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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분석

우선 보기가 (가)와 (나) 두 지문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단독문제를 봐야하는데 (나 )에 대한

단독문제가 28번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먼저 읽는게

효율적이다.

보기(나)>>30번 4,5번>28번>29번 3번

픽스>보기(가)>(가)>보기123번>29번 3번>27번

BEST
123번은 보기의 주제성에 들어 맞는 선지다. 그러므로

선지를 본다면 적절치 않을 확률이 더 높은 4번과 5번을

확인하러 가는게 효율적일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4번과

5번 중 답을 바로 5번으로 선지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일거다. 왜냐면보기에선상실감과슬픔이란주제성은

슬픔이 극복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을 나타냄으로 보기의

주제성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아직 기초 단계니 이 풀이는

파이널 때쯤 쓰는 풀이라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1번선지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시의표현된 모든누이 관련표현들은 누이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로판단이 가능하다

①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있군.

정당화

② ‘살아 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정당화

살아있는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영토속에서

지문 (나)

③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 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낸다고 볼수있군.

정당화

2번선지판단과정

두 가지 판단을 보여주겠다. 베스트는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일치하니 이 시의 모든 표현들은 누이를
잃은 슬픔이어야 한다. 세월을 모른다라는 표현도
주제성이란 맥락을 떼어 놓고 보면 시간이 빨리
간다라던지 등의 여러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누이를 잃은 슬픔이란 주제성 아래에선 반드시 누이를
잃은슬픔이어야만 한다.

아직 1번선지와 2번선지에 대해 능숙치 않다면 차분히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세월을 모른다라는 워딩만으론
죽음에 아파한다라는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능숙해지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실의 주변부로 가자.
주변에 네가 가져간/ 버리고 간 시간이란 표현이 있다
그러므로 죽음에 아파한다라는 부정적 워딩을 정당화
시킬수있다.

3번선지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에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으므로
사실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 부분에 부르지
않아도라는 표현은 선지의 주관인 의지와 상관없이를
정당화시킨다. 

문제분석

내용에 대한단독문제이며 적절치 않은 것을물어보고
있다. 그렇다면 주제성에 따라선지들을 걸러내고
정답이 될가능성이 가장높은 선지하나만을
투자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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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

④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펴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 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수있군.

⑤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정당화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헹구며

유령처럼 나는꽃을꺾는다.

지문 (나) 반대

4번선지판단과정

3번과 마찬가지로 보기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니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사실부분을 확인하니 봄이
되자 꽃이 핀다라는 사실 자체가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한다.

5번선지판단과정

BEST는 앞에서 서술하였듯 보기의 주제성으로 바로
1번선지처럼 판단하는 것이나 그게 쉽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기본 원리에 의한 풀이를 적겠다. 바로 판단이
안되면 2번선지처럼 주변으로 가면 된다. 주변에
‘유령처럼’이라는 워딩이 있다. 선지의 주관인 슬픔을
극복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와 정반대되는 단어다.
그러므로 적절치 않은 선지 1번 유형인 반대 단어가
주변부에 존재한다.

정답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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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

③ ㉠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해바라기 ㉠ 숲 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치며울었다.

지문 (가)

BEST는 앞에서 서술하였듯 보기의 주제성으로 바로
1번선지처럼 판단하는 것이나 그게 쉽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기본 원리에 의한 풀이를 적겠다. 바로 판단이
안되면 2번선지처럼 주변으로 가면 된다. 주변에
찬물로 눈을 헹구며라는 워딩이 있다. 맥락을 떼어놓고
봤을 때 여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누이를 잃은
슬픔이란 주제성 아래에선 슬픔 즉 눈물을 닦는다라는
의미로 봐야만 한다. 그러므로 슬픔을 극복하다라는
주관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다.

다만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지문 (나)

정당화

정당화

정답③

문제분석

두지문에 걸친 내용문제며가장적절한 것을 물었다. 한
지문에서 주제성과 선지 발문에 딱 들어맞는 선지는 단
1개다. 우린 그걸 골라놓고 다음지문에서 골라놓은
선지를 먼저보고답을 찍고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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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①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문’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수있겠군.

보기의 주제성에 따라 지문에 나온 모든 문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이야기하며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만 한다. 그러니 1번선지처럼 가볍게
판단하자.

1번선지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이 선지의 주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쉽게판단을 내릴수있다.

2번선지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이 선지의 주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쉽게판단을 내릴수있다.

②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

산모롱잇 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롱잇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것임을 보여준다고 할수있겠군.

보기의 주제성에 의해 문안의 세계는 꿈 속세계며이에
대한 모든 표현들은 삶과 죽음의 연결성을 표현해야만
한다. 선지의 사실 부분은 문 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가볍게 1번선지처럼 처리할 수있다.

정당화

정당화

3번선지판단과정

2번선지처럼 보기의 주제성과 일치하고 문 안의 세계는
삶과죽음의 연결성을 이야기 해야만 한다.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 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 짐을드러낸다고 할수있겠군.

선지의 주관인 현실과 꿈 속이 연결된 것은 문과 문 밖
세계를 연결할 때만 성립하는 이야기다. 즉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에서만
성립되는 선지이므로 틀린선지다.

4번선지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일치하므로
1번선지처럼 판단할 수있다.

④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보기의 주제성에 따라 시에서 나오는 모든 봄에 관련한
표현은 누이를 잃은 아픔과 슬픔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볍게 판단할 수있을 것같다

5번선지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일치하므로
1번선지처럼 판단할 수있다

⑤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 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상황을 보여준다고 할수있겠군.

보기의 주제성에 따라 시에서 모든 죽음 관련된 표현은
누이를 잃은 슬픔과 연관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쉽게판단할 수있는선지다.

반대

정당화

정당화

정답③

문제분석

보기의 주제성에 따라 1번선지는 1번선지대로
2번선지는 2번선지대로 깔끔한 판단을 하는게
중요하다.


